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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서울말의 /ᅩ/와 /ᅮ/가 F1/F2 공간에서 포먼트만으로 구

별이 어려울 만큼 근접해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Lee(1998)로 보이는데, Lee는 1970
년대 전반 출생(추정)의 남녀 각 6명의 모음 공간에서 ᅩ/ᅮ의 

거리가 이미 융합(merger)된 ᅦ/ᅢ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근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말이 6 모음체계로 변화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Jung(1997)은 ᅩ/ᅮ가 

안정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논문에 제시된 1940년대와 

1970년대 출생으로 추정되는 당시의 50대(여성 추정)와 20대의 

ᅩ/ᅮ는 중복될 정도로 근접한 상태이다. 
ᅩ/ᅮ의 근접은 화자의 연령, 성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알려

져 있다. 연령에 대해서 F1/F2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략 1970년대 출생을 경계로 그 이전 출

생자는 ᅩ/ᅮ의 거리가 다른 모음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떨어져 

있고 ᅩ/ᅮ는 기본적으로 F1(제1포먼트)로 구별된다(Obata & 
Toyoshima, 1932; Kang, 1989; Han & Kim, 2014). 1970년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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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o/ and /u/ in Seoul Korean are undergoing a merger in the F1/F2 space, especially for 
female speakers. As a substitute parameter for formants, it is reported that female speakers use phonation (H1-H2) 
differences to distinguish /o/ from /u/.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H1-H2 values are being used as perceptual 
cues for /o/-/u/. A perception test was conducted with 35 college students using /o/ and /u/ spoken by 41 females, which 
overlap considerably in the vowel space. An acoustic analysis of 182 stimuli was also conducted to see if there is any 
correspondence between production and perception. The identification rate was 89% on average, 86% for /o/, and 91% for 
/u/. The results confirmed that when /o/ and /u/ cannot be distinguished in the F1/F2 space because they are too close, 
H1-H2 difference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eparation of the two vowels. However, in perception, this was not the 
case. H1-H2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process, and the formants (especially F2) were still 
dominant cues. The study also showed that even though H1-H2 differences are apparent in females' production, males do 
not use H1-H2 in their production, and both females and males do not use H1-H2 in their perception. It is presumed that 
H1-H2 has not yet been developed as a perceptual cue for /o/ and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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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문헌에 따라 상기와 같은 이전의 상태(ᅩ/ᅮ가 충분히 떨

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Yang, 1996)와 ᅩ/ᅮ가 근접한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Jung, 1997; Lee, 1998; Seoug, 
2004). 보다 아랫세대인 1980년 이후 출생자는 ᅩ/ᅮ가 근접한 

상태만을 보여준다(Cho, 2003; Ahn, 2004; Moon, 2007; Kim et 
al., 2008; Oh, 2012). 

성별에 관해서는 남성의 발화보다 여성의 발화에서 근접한 

상태가 많이 관찰된다. 여성의 경우 근접한 상태가 나타나는 생

년은 상기의 1970년대보다 이른 경향이 있어 위에서 언급한 

Jung(1997)의 여성 화자는 1960년대 이전 출생자인데도 ᅩ/ᅮ가 

매우 가깝다. 출생 연대가 1960년대 이전이어도 데이터의 수집 

시기가 최근일수록 ᅩ/ᅮ의 근접 연령이 높아져서(Kang et al., 
2010; Kim et al., 2013; Kim & Yoon, 2015; Byun, 2018; cf. Hong 
1991)1, Kang et al.(2010)의 화자는 남녀 모두 1940년대 출생자

임에도 불구하고 ᅩ/ᅮ가 1980년대 출생자만큼이나 가깝다. 데
이터의 수집 시기에 따른 ᅩ/ᅮ의 포먼트 변화에 대해 Byun 
(2018)은 언어형성기 이후에도 언어공동체와 같은 방향으로 개

인의 발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전생애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ᅩ/ᅮ의 근접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2. 근접 이전의 상태를 포함하여 모음 공간의 모식도

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0]은 ᅩ/ᅮ의 포먼트가 변화하기 이전

의 상태로 전설모음 ᅢ/ᅦ는 융합이 완료된 상태이다. 1970년대 

이전 출생자의 발화에서 전형적으로 보인다. [1]~[3]은 ᅩ/ᅮ에 

포먼트 변화가 일어난 후의 모음 공간이다. [1]은 /ᅩ/의 개구도

가 작아지고(모음 공간에서 F1이 상승하고) /ᅮ/가 약간 앞으로 

전진한 상태로 ᅩ/ᅮ는 F1과 F2로 구별된다(Cho, 2003; Ahn, 
2004; Seong, 2004; Cha, 2007; Moon, 2007; Oh, 2012; Yoon & 
Kang, 2014). [2]는 [1]보다 /ᅩ/의 개구도가 더 작아졌으나 /ᅮ/의 

이동이 없어 ᅩ/ᅮ가 중복될 만큼 근접한 경우이다(Jung, 1997; 
Lee, 1998; Seong, 2004; Kang & Han, 2013; Jang et al., 2015). [3]
은 /ᅩ/가 더 상승하고 /ᅮ/가 앞으로 더 전진하여 ᅩ/ᅮ가 F2로 

구별되고 있는 상태이다(Cho, 2003; Moon, 2007; Kim et al., 
2008; Han et al., 2013; Kang & Kong, 2016; Lee et al., 2017). 직관

적으로 [2]와 [3]은 [1]에서 변화가 더 진행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모음 공간(모식도)
Figure 1. Schematic F1/F2 spaces based on the vowels confirmed in 

previous studies

그림 1을 발화 스타일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은 /
ᅩ/의 상승으로 인해 거리가 가까워진 /ᅮ/가 충돌을 피하기 위

해 앞으로 전진한 것으로 추측되며 주로 유의미어의 단어 리스

트나 낭독체에서 많이 나타난다. [2]는 개별 발화에서는 ᅩ/ᅮ가 

거의 중복되어 포먼트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전설모음 ᅢ/ᅦ
와 비교하면 융합 직전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주로 단독발화에

서 관찰된다. 같은 문헌에 [1], [2]가 있을 경우 [1]은 남성, [2]는 

여성의 발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3]은 ᅩ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동시에 ᅮ가 앞으로 크게 전진하였기 때문에 ᅩ/ᅮ 사이에 충돌

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발화에서 많이 관찰된다. 보통 단독발

화는 자연발화보다 더 정확히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 단독발화

에서 모음 간의 거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림 1
은 완전히 반대로 단독발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2]가 자연발화

에서 많이 나타나는 [3]보다 ᅩ/ᅮ의 거리가 훨씬 가깝다. 
윗세대에서 [0], [1], 아랫세대에서 [2], [3]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서울말의 단모음은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ᅩ/ᅮ로 인한 체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렇다면 변화의 방향은 [2] 또는 [3]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2]가 되어 ᅩ/ᅮ의 근접이 더욱 진행된다면 ᅢ/ᅦ와 같은 융합

이 ᅩ/ᅮ에도 일어나 새로운 6모음 체계가 될 것이고, [3]이 된다

면 현재의 7모음 체계가 위치를 바꾸어 지속될 것이다. 다만 [2]
는 안정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보이나 [3]은 고모음이 너무 

많아 최적의 체계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며3 [3]이 된다고 해도 

1 Kang et al.(2010), Kim et al.(2013)의 발화자는 병원 내방자로 서울말 모어 화자가 아니고 충청, 전라, 경상지역 화자일 가능성이 높다. Hong(1991)
은 데이터의 수집 시기가 다른 문헌보다 이른 데도 1910년, 1935년, 1947년, 1962년 출생 화자의 ㅗ/ㅜ가 상당한 근접을 보인다. 

2 남녀의 모음 공간이 다른 경우 남녀를 따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같은 문헌명이 두 번 나올 수 있다. 문헌에 모음 공간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제시

된 포먼트 값으로 모음 공간을 작성하여 ㅗ/ㅜ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3 실제 언어의 관찰에 근거하여 최적화된 모음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Schwartz et al.(1997a; 1997b)에 의하면 7모음의 경우 [0], [1], [3]의 어느 것도 실

제 언어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모음 체계는 좌우 대칭이 기본이지만 비대칭일 경우에는 전설모음의 수가 후설모음의 수보다 많은 체계가 선호된다. 
따라서 [0]은 전설모음(ㅐ/ㅔ)과 후설모음(ㅓ/ㅗ)을 바꾸어 놓는다면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는 후설고모음/ㅡ/를 제외한 6모음 체계라

면(후설모음수가 전설모음수보다 많지만) 다른 언어에서도 관찰된다. 6모음의 경우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2]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음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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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모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ᅩ/ᅮ의 근접은 [0]에서 보듯이 전설모음 ᅢ/ᅦ의 융합으로 

인해 일어난 체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ᅩ/ᅮ의 근접이 ᅢ/ᅦ의 융합 이후에 본격화된 것이 

그 증거이다4. 따라서 서울말의 모음 체계는 안정된 체계인 [2]
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는 ᅩ/ᅮ에 ᅢ/ᅦ와 같은 융합이 일어날 거라는 전제가 필요하

나 현재 ᅩ/ᅮ의 구별에 ᅢ/ᅦ와 같은 혼란은 보이지 않는다. 필
자는 ᅩ/ᅮ의 근접이 모음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일어난 변화이

지만 최종적으로 [2]와 같은 모음 체계가 된다 해도 ᅩ/ᅮ에 ᅢ/
ᅦ와 같은 융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ᅢ/ᅦ와 같

은 융합이란 생성, 지각 모두에서 변별 기능을 잃는 것을 말한

다. 이유는 생성과 지각 모두에서 ᅩ/ᅮ가 구별되고 있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낭독음성이나 자연발화의 코퍼스 음성을 분석하는 연구 방

법은 최근의 연구 경향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출생자(1909년 

출생, 여성)의 낭독음성을 분석한 Cha(2007)에서도 ᅩ/ᅮ가 [1]
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ᅩ/ᅮ가 [1], [3]과 같이 나타나

는 것은 발화 스타일에 따른 차이일 뿐 체계의 안정을 전제로 

한 모음 변화가 아닐 수 있다(cf. Lee, 2017)5. 같은 시기의 출생

자인 Han & Kim(2014)의 화자(1894년생 남성), Obata & 
Toyoshima(1932)의 화자(1910년 전후 출생, 남녀)의 단독발화는 

모음 공간에서 ᅩ/ᅮ가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며 주로 F1만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모음 음소 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떤 형

태로든 모음 간의 충돌을 피하려 하나 음소 간의 변별 기능을 

상실한 ᅢ/ᅦ는 발화 스타일과 상관없이 모음 공간에서 중복하

여 나타나므로 모음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안정된 발화인 단독

발화에서 구별이 모호해도 ᅩ/ᅮ가 낭독발화나 자연발화에서 

구별이 가능한 것은 ᅩ/ᅮ의 변별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2]의 상태에서 ᅩ/ᅮ는 어떻게 구별될까. Byun 

(2018)에 의하면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의 발화는 포먼트

만으로 구별되나(상단 2개), 여성의 발화는 포먼트만으로는 불

충분하고(하단 2개)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모음의 음질 차이

로 ᅩ/ᅮ가 구별된다. 남성은 ᅩ/ᅮ 사이에 H1-H2의 차이가 없

어 음질 차이가 ᅩ/ᅮ의 구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음의 구별에 사용되는 음향특성이 변화하는 예는 다른 언어

에서도 관찰된다. 모음의 구별(tense vs. lax)에 포먼트 대신 모음

의 음질이 관여하는 예는 영어의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고(Di 
Paolo & Faber, 1990), 음향특성이 모음의 음질 차이에서 포먼트 

차이로 바뀌는 예는 중국어의 방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Kuang 
& Cui, 2018).  

그림 2. /ㅗ/와 /ㅜ/의 F1, F2(Byun 2018)
Figure 2. Mean F1s and F2s of /o/ and /u/ with SD 

(Figure modified from Byun, 2018)

그림 3. /ㅗ/와 /ㅜ/의 H1-H2(Byun 2018)
Figure 3. Mean H1-H2s of /o/ and /u/ with SD 

(Figure modified from Byun, 2018)

지각에 대해서는 [1], [3]은 차치하더라도 [2]처럼 거의 중복

에 가까운 경우에도 지금까지 ᅩ/ᅮ에 ᅢ/ᅦ와 같은 혼동이 있

4 Byun(2018)은 ㅐ/ㅔ의 융합이 완료된 시기를 1960년대 이후 출생자로 보고 있다. 
5 발화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Lee(2017)의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다르다. 친구에게 말하듯이 읽은 보통발화(casual speech)와 외국인에게 

말하듯이 읽은 명료한 발화(clear speech)의 모음 위치는 어느 발화에서나 거의 동일하게 여성은 [1], 남성은 [3]과 유사하였다.

그림 3. ᅩ/ᅮ의 H1-H2 (Byun 2018)
Figure 3. Mean H1-H2 of /o/ and /u/ with SD

(modified from By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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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고는 없다6. Hong(1991)은 ᅩ/ᅮ가 모음 공간에서 ᅢ/ᅦ
와 마찬가지로 거의 구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유의미어의 단

어쌍을 이용하여 청취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ᅢ/ᅦ는 구별

이 안 되나 ᅩ/ᅮ는 구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모음 공간상의 ᅩ/
ᅮ의 근접을 거짓 융합(false merger)으로 결론지었다. 자연음을 

사용한 Igeta et al.(2014)은 ᅩ/ᅮ의 동정률은 거의 100%이나 적

합성(goodness)에서는 두 모음 모두 91% 정도로 낮아진다고 보

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연음을 사용한 Chung et al.(1988)의 동

정률은 /ᅩ/가 99%, /ᅮ/가 95%였다. 한편, 합성음을 이용한 

Choi(2001, 2003), Choi et al.(1997)는 /ᅳ/이외의 단모음은 생성

과 지각 모두 F1, F2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며7 지각공간

이 생성공간보다 크게 나타나고 지각에 남녀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심에서 벋어날수록 지각의 일치도가 낮아

져 모음 지각이 범주적(categorical)이 아닌 등위적(graded)임을 

확인하였다.
ᅩ/ᅮ의 지각에 F1, F2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합성음을 이용

한 지각실험에서 Igeta & Arai(2019)는 F1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

를 얻었으나 Yoon et al.(2015)은 F2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

었다.  
본고에서는 ᅩ/ᅮ가 모음 공간상에서 포먼트 차이가 거의 없

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에 혼란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생성에서 

확인된 모음의 음질(H1-H2) 차이가 지각에도 관여하고 있는지

를 검토하였다. 만일 지각에서도 H1-H2가 사용되고 있다면 여

성의 ᅩ/ᅮ를 생성과 지각 모두에서 H1-H2로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먼저 말하면 ᅩ/ᅮ의 지각은 기본적으

로 남녀 모두 포먼트에 의존하고 있으며 H1-H2는 포먼트로 구

별이 어려운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2.에서 지각실험의 자극음, 청자 등에 대

해 설명하고 3.에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4.에서 ᅩ/ᅮ가 ᅢ/ᅦ
와는 다른 형태로 융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5.에서 마무

리한다. 

2. ᅩ/ᅮ의 지각실험

2.1. 자극음

자극음은 Byun(2018)의 발화 음성을 이용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의 발화는 ᅩ/ᅮ의 거리가 가까워도 분리되어 

있으나 여성의 발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ᅩ/ᅮ가 서로 중복될 정

도로 근접해 있다. 그림 5(왼쪽)는 그림 4의 여성 화자 41명이 발

화한 모음을 모두 표시한 것이다(41명×8모음×3회). 그림 5(왼
쪽)에서 보듯이 ᅩ/ᅮ(사각형 부분)는 모음 사이가 가까워 다른 

모음과 비교하면 하나의 모음처럼 보인다. 이미 융합한 ᅢ/ᅦ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지각실험에 쓰인 자극음은 ᅩ/ᅮ의 

전 246예(그림 5 중앙) 중에서 중복된 예를 일부 제외한 182예
(그림 5 오른쪽)이다. 182예는 주변으로 갈수록 F1, F2만으로 구

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중앙 부분에는 F1, F2만으로는 구별

이 어려운 예가 많다. 그림 5(오른쪽)에서 F1, F2로 ᅩ/ᅮ의 구별

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림 5(왼쪽)의 다른 모음과의 거리를 비교

하면 거의 중복된 상태이므로 청각적으로도 구별이 가능한지, 
청각적으로 구별이 가능할 때 어떤 음향특성으로 지각이 행해

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2. 청자

청자는 자극음의 화자와는 다른 집단인 대학생 35명(남자 10
명, 여자 25명, 1993~2001년생)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를 

6 Moon(2007)은 ㅗ/ㅜ의 지각에 혼란이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ㅡ/의 구별에는 F1, F2만으로는 부족하고 F3 이후의 정보(F3, F4, F5)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림 4. 8 모음의 F1/F2 분포 (Byun 2018)
Figure 4. F1/F2 plot of eight monophthongs (Figure reproduced from Byun, 2018)

그림 4. 8 모음의 F1/F2 분포 (Byun 2018)
Figure 4. F1/F2 plot of eight monophthongs (Figure reproduced from By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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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지역에서 생활한 서울말 모어 화자(=청자)이다. 
참가자는 실험 전에 내용 설명을 들었으며 실험 결과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며 공개되는 것에 서면 동의하였다. 실험에 앞서 

참가자의 청력에 문제가 없는 것을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2.3. 수순

지각실험은 2019년 4~5월에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노이즈 캔

슬 기능이 있는 헤드폰(SONY WH-1000XM3)을 이용하여 Praat
상에서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으, 오, 우, 어/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

각하는 단어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자극음은 최대 2번까지 다

시 들을 수 있고 잘못 회답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회답할 수 있

도록 설정하였다. 
본실험에 앞서 8문제로 된 연습문제를 실시하여 실험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본실험은 총 200문제(자극음 182+더미

18)로 40문제마다 실험 화면에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문을 넣었

다. 다만 휴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회답에 걸리는 시간도 특

별히 정하지 않고 참가자의 재량에 맡겼다. 

2.4. 분석 및 통계

본고에서는 먼저 정답률(/ᅩ/를 /ᅩ/, /ᅮ/를 /ᅮ/로 바르게 지

각한 동정률)에 따른 자극음의 음향특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전체 자극음의 음향특성, 정답률이 100%인 자극음의 음

향특성, 정답률이 낮은 자극음의 음향특성, 모음 공간에서 F1, 
F2로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자극음의 음향특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3.2). 분석할 음향변수는 F1, F2, H1-H2, F0의 4가지이다. 
각 변수는 개인별로 z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F0는 Byun(2018)
에서 ᅩ/ᅮ간의 차이가 다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포함하였다. 결과의 

그래프 작성에 필요한 측정치는 Byun(2018)에서 빌려왔다. 이
어서 위의 4가지 변수가 ᅩ/ᅮ 의 지각특성으로 쓰이는지, 각각

의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3.3). 
4가지 변수가 생성과 지각에서 ᅩ/ᅮ의 구별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4가지 음향변수를 독립 변인, ᅩ/ᅮ 

또는 정답/오답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RStudio(ver. 1.3.959, RStudio 

Team 2020)의 lme4 패키지(ver. 1.1-21), glmer, glm함수를 사용

하였다. 

3. 결과 

3.1. 지각실험의 정답률

참가자 35명의 평균 정답률은 89%, 모음별로는 /ᅩ/(n=88)가 

86%, /ᅮ/(n=94)가 91%였다. 본고의 결과는 자연음을 사용한 선

행연구의 결과(91%~100%)보다 약간 낮다. 자극음을 해당 모음 

ᅩ/ᅮ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판정한 오답률을 보면 /ᅩ/는 /ᅮ/가 

13%, /ᅳ/가 1%로 /ᅮ/가 많았고, /ᅮ/는 /ᅩ/가 3%, /ᅳ/가 6%로 /
ᅳ/가 많았다(정답률+오답률=100%). 참고로 더미인 /ᅥ/(n=9)와 

/ᅳ/(n=9)의 정답률은 각각 96%, 94%였다. 

3.2. 지각 정답률에 따른 자극음의 음향특성

여기서는 지각의 정답률별로 자극음의 4가지 음향변수가 어

느 정도 ᅩ/ᅮ의 구별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밀도분포

를 그림 6~9에 제시하였다. 그림 6은 자극음 전체(n=182), 그림 

7은 전체 자극음 중에서 정답률이 100%인 자극음(n=60), 그림 8
은 정답률이 80% 미만(0%~77%)인 자극음(n=25, 평균 정답률 

45%), 그림 9는 전체 자극음 중에서 정답률이 97% 이상이고 모

음 공간에서 F1/F2가 중복되어 있는 자극음(n=48, 평균 정답률 

99%)이다. 그림 6~9의 각 변수는 같은 변수끼리는 직접 비교할 

수 있으나 다른 변수끼리는 x축의 눈금이 달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F2는 그림 7~9의 F2와 

직접 비교할 수 있지만 그림 6의 F2와 H1-H2는 후자의 x축의 눈

금이 커서 실제로는 F2보다 H1-H2의 ᅩ/ᅮ간의 차이가 월등히 

크다. 확인을 위해 그림 7~9에 대응하는 모음 공간을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그림 6의 모음 공간은 그림 5(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부터 보자. 어느 음향변수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ᅩ/

ᅮ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4가지 음향변수 중 어느 것이 ᅩ/ᅮ
의 구별에 영향력이 큰가를 보기 위해 자극음 전체(n=182)에 대

해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은 ᅩ/
ᅮ, 독립 변인은 4가지 음향변수이고 임의 효과(random effect)
는 개별 화자이다. 회귀모델은 ᅩ/ᅮ만이 아니고 모음 전체를 

그림 5. 자극음의 F1/F2 분포 (왼쪽: 각 모음의 개별 발화, 중앙: ㅗ/ㅜ의 개별 발화, 오른쪽: 지각실험용 자극음 182예)
Figure 5. F1/F2 plot of stimuli (left: individual tokens of eight vowels spoken by 41 females, 

center: individual tokens of /o/ and /u/, right: 182 stimuli for a percep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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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극음 전체 (n=182)의 밀도분포
Figure 6. Density plots of stimuli (n=182)

그림 7. 지각 정답률이 100%인 자극음 (n=60)의 밀도분포
Figure 7. Density plots of stimuli (n=60) with 100% identification accuracy

그림 8. 지각 정답률이 80% 미만인 자극음 (n=25)의 밀도분포
Figure 8. Density plots of stimuli (n=25) with less than 80% identification accuracy

그림 9. 지각 정답률이 97% 이상으로 모음 공간에서 완전히 중복되는 자극음 (n=48)의 밀도분포
Figure 9. Density plots of stimuli (n=48) with 97% identification accuracy or more that completely overlap in F1/F2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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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단모음 구별에 

포먼트의 역할은 자명하므로 모델에 F1과 F2를 투입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ᅩ/ᅮ는 포먼트만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포먼트 이외의 음향변수를 찾는 것이므로 가능성이 제기된 

H1-H2와 F0를 투입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한다. 모델의 평가에

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였다. AIC, BIC 모두 수치가 작을수록 적합

한 모델로 평가된다. 모델의 선택에는 회귀모델의 예측 정확도

를 나타내는 정판별률의 결과도 이용하였다. 
표 1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델 (1)은 F1, F2만 투입, 모

델 (2)는 F1, F2, F0을 투입, 모델 (3)은 F1, F2, H1-H2을 투입, 모
델 (4)는 F1, F2, H1-H2, F0를 모두 투입한 것이다. 추정치의 절

댓값이 클수록 ᅩ/ᅮ 구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1)~(4)의 어

느 모델도 F2가 F1보다 절댓값이 크므로 F2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H1-H2와 F0는 포먼트에 비하면 상대적인 영향

력은 작지만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만 모델 (3)
의 F2와 모델 (4)의 네 변수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다. 표 2
의 AIC와 BIC를 보면 H1-H2가 투입된 모델의 평가가 좋고 정판

별률도 F0와 차이가 크다. (3)과 (4) 중에서 어느 것을 최적 모델

로 하느냐는 정판별률이 높고 5%에서 유의한 변수가 많으며 가

장 결정적으로 변수의 수가 적은 (3)을 최적의 모델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모델은 자극음(생성)을 분

석한 것이므로 모델 (3)의 정판별률이 99%라는 것은 발화된 어

떤 모음을 F1, F2, H1-H2의 3개의 변수로 설명하였을 때 /ᅩ/ 또
는 /ᅮ/로 판별될 확률이 99%라는 뜻으로 ᅩ/ᅮ의 지각을 F1, 
F2, H1-H2로 99%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지각의 결과는 

이미 확인한 것처럼 89%였다. 지각의 정답률에 대한 변수효과

는 3.3에서 설명한다.

추정치 표준오차 z값 p값

(1)
절편 7.320 2.603 2.812 0.0049***

F1 –5.836 1.756 –3.323 0.0008***

F2 10.297 2.683 3.839 0.0001***

(2)

절편 8.260 2.721 3.036 0.0024**

F1 –6.338 1.832 –3.459 0.0005***

F2 12.118 2.913 4.160 3.19e-05***

F0 1.290 0.325 3.960 7.48e-05***

(3)

절편 19.980 13.534 1.476 0.1399
F1 –14.314 7.224 –1.981 0.0476*

F2 24.271 14.306 1.697 0.0898†

H1-H2 5.935 3.001 1.978 0.0480*

(4)

절편 14.885 10.629 1.400 0.1614
F1 –10.654 5.639 –1.889 0.0589†

F2 18.819 11.378 1.654 0.0981†

H1-H2 4.112 2.318 1.773 0.0762†

F0 1.279 0.673 1.900 0.0574†

† p<0.1, * p<0.05, ** p<0.01, *** p<0.001. 

표 1. 자극음 전체(n=182)의 분석 결과
Table 1. A result of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for the stimuli (n=182)

AIC BIC 정판별률(%)
(1) F1, F2 191.2 203.9 77

(2) F1, F2, F0 170.6 186.5 80
(3) F1, F2, H1-H2 108.0 123.9 99

(4) F1, F2, H1-H2, F0 105.4 124.4 96

표 2. 상기 모델의 AIC, BIC, 정판별률
Table 2. AIC, BIC and correct classification rate for the above models

다음으로 그림 7을 살펴보자. 지각 정답률이 100%인 예이다. 
그림 6과 비교하면 F1, F2의 피크가 분리되어 있고 H1-H2도 겹

침의 정도가 덜 하다. 그림 10(왼쪽)의 모음 공간을 보면 포먼트

만으로 상당수가 구별되며 포먼트만으로 구별이 어려운 것은 

H1-H2로 구별이 가능하다. 그림 10(왼쪽)에서 /ᅩ/의 공간에 있

는 +표시의 /ᅮ/, 반대로 /ᅮ/의 공간에 있는 ○표시의 /ᅩ/는 포

먼트로는 해당 모음으로 판정하기 어렵지만 H1-H2값이 각각의 

모음에 해당하여 청자가 바르게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H1-H2
에 더하여 F0로도 구별되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은 

계산 결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수치가 적당하지 않아 표 3에서 

제외하였다.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은 완전하게 분리 또는 거의 완전하게 분리된 데이터에서는 바

그림 10. 그림 7-9에 대응하는 모음 공간(왼쪽:그림7, 중앙: 그림8, 오른쪽:그림9)
Figure 10. F1/F2 spaces corresponding to Figures 7-9 (left: Figure 7, center: Figure 8, right: Figure 9)



8 Hi-Gyung Byun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2 No.3 (2020) 1-14

르게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Albert & Anderson, 1984; 
King & Ryan, 2002), /ᅩ/와 /ᅮ/가 완전히 분리(구별)되어 있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그림 8은 지각의 정답률이 80% 미만인 자극음(n=25)의 음향

특성이다(25예의 평균 정답률은 45%). F1은 상당 부분이 중복

되어 있다. F2는 ᅩ/ᅮ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어 그림 10(중앙)
에서 보면 일부는 구별이 가능해 보인다. 표 3에서도 F2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왔다. 다만 구별 가능성이 있는 F2, 
H1-H2 모두 유의수준 10%에서만 유의하여 유효한 음향변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해 지각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8, 9의 통계분석은 자극음이 반복발화가 아니므로 

임의 효과를 제외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 
9 모두 F0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3에는 F0를 제외한 F1, 
F2, H1-H2를 투입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추정치 표준오차 z값 p값 
그림 7 －

그림 8

절편 15.422 10.389 1.484 0.1377
F1 –12.290 9.754 –1.260 0.2076
F2 20.213 12.269 1.647 0.0995†

H1-H2 6.287 3.327 1.890 0.0588†

그림 9

절편 7.183 10.298 0.698 0.4854
F1 –6.054 3.811 –1.588 0.1121
F2 9.442 8.504 1.110 0.2668

H1-H2 1.991 0.544 3.656 0.000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3. 그림 7～9의 분석 결과
Table 3. A result of generalized linear models for Figures 7~9

그림 9는 정답률이 97% 이상이고 모음 공간에서 완전히 중복

된 자극음(n=48)의 음향특성이다(48예의 평균 정답률은 99%). 
그림 10(오른쪽)의 모음 공간에서 보면 F1, F2로는 구별이 어려

워 보이는데도 정답률이 높은 것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포먼

트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작아도 H1-H2가 유의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F1, F2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H1-H2 차이로 ᅩ/ᅮ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3.3. ᅩ/ᅮ 지각에 관여하는 음향변수 

자극음 전체(n=182)에 대해 어느 음향변수가 바르게 지각(/ᅩ
/를 /ᅩ/, /ᅮ/를 /ᅮ/로 지각)되고 틀리게 지각(/ᅩ/를 /ᅩ/이외, /
ᅮ/를 /ᅮ/이외로 지각)되는 것에 관여하는지 정답/오답을 종속 

변인, 4가지 음향변수를 독립 변인, 청자와 자극음을 임의 변수

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음별로 나눈 결과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생성(그림 3)에서 H1-H2의 사용에 남녀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각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전체 결과와 함께 남녀를 나눈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4의 전체 결과를 보면 ᅩ/ᅮ 모두 F2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유의하다. 다시 말해 ᅩ/ᅮ의 지각은 거의 F2로 행해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합성음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ᅩ/ᅮ의 지각에 

영향력이 큰 것은 F1인 경우와 F2인 경우가 있었으나 자연음을 

이용한 본고에서는 ᅩ/ᅮ의 지각에 F2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고에서 사용한 자극음은 F2의 영향력

이 크나 자연음인 경우 다른 자극음에서는 ᅩ/ᅮ의 분포에 따라 

F1의 영향력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여성의 발화에서 유의하게 

작용하였던(표 3의 그림 9 결과) H1-H2는 지각에서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ᅩ/는 H1-H2가 10% 유의수

준에서는 유의하나 이것은 남성의 결과에서 온 것이다. 결과를 

남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4에서 보듯이 여성의 지각은 기본적으로 ᅩ/ᅮ 모두 F2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남성도 다른 변수와 비교하면 F2
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각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추정

치의 절댓값이 여성보다 작아 F2에의 의존은 여성보다 상대적

으로 작다. 본 데이터의 경우 추정치의 부호는 플러스일 때 정

답의 확률, 마이너스일 때 오답의 확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ᅩ/의 경우 F2의 추정치가 남녀 모두 마이너스이므로 F2값이 

커질수록 오답, 즉 /ᅩ/이외의 모음으로 지각할 확률이 커진다. 
3.1에서 제시한 것처럼 /ᅩ/의 오답으로는 /ᅮ/가 거의 모두이므

추정치 표준오차 z값 p값 추정치 표준오차 z값 p값

/o/
전체

절편 –10.155 4.076 –2.491 0.012*

/u/
전체

절편 –3.308 2.452 –1.349 0.177
F1 0.820 2.795 0.293 0.769 F1 –0.772 1.496  –0.516 0.605
F2 –11.900 3.423 –3.476 0.000*** F2 –6.424 2.232 –2.878 0.004**

H1-H2 –0.935 0.527 –1.774 0.076† H1-H2 0.363 0.240 1.510 0.130
F0 0.719 0.484 1.484 0.137 F0 –0.354 0.297 –1.194 0.232

/o/
여성

절편 –11.003 4.585 –2.400 0.016*

/u/
여성

절편 –3.338 2.606 –1.281 0.200
F1 1.1308 3.099 0.365 0.715 F1 0.156 1.605 0.097 0.922
F2 –13.075 3.873 –3.376 0.000*** F2 –7.088 2.379 –2.979 0.002**

H1-H2 –0.812 0.585 –1.386 0.165 H1-H2 0.410 0.250 1.642 0.100
F0 0.746 0.534 1.396 0.162 F0 –0.455 0.307 –1.479 0.139

/o/
남성

절편 –6.968 4.495 –1.550 0.121

/u/
남성

절편 –3.571 3.349 –1.066 0.286
F1 1.233 3.319 0.372 0.710 F1 –2.224 2.057 –1.081 0.280
F2 –9.221 3.763 –2.450 0.014* F2 –5.910 3.080 –1.919 0.055†

H1-H2 –1.223 0.640 –1.909 0.056† H1-H2 0.360 0.349 1.032 0.302
F0 1.075 0.562 1.914 0.055† F0 0.026 0.433 0.061 0.95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 지각 실험의 분석 결과
Table 4. A result of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for the percep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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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2가 클수록 /ᅮ/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ᅮ/의 경우도 F2의 

추정치가 마이너스이므로 F2값이 클수록 오답으로 지각할 확

률이 커지지만 /ᅮ/의 오답은 /ᅳ/가 많았기 때문에 /ᅳ/로 지각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F1의 추정치는 /ᅩ/의 경우 남녀 모두 플

러스이므로 F1값이 클수록 정답인 /ᅩ/로 지각할 확률이 커진

다. /ᅮ/의 F1은 남녀의 부호가 반대로 남성은 마이너스이므로 

F1값이 클수록 오답인 /ᅩ/로 지각될 가능성이 커진다(F1값이 

커지면 개구도가 커지므로 /ᅳ/로 지각될 가능성은 적다). 여성

은 F1의 추정치가 플러스이므로 F1값이 클수록 /ᅮ/로 지각할 

확률이 커지는데 그러면 F1값이 클수록 /ᅩ/로 나타나는 생성의 

결과와 모순된다. 다만 추정치의 절댓값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F1의 영향력은 매우 작다(H1-H2, F0보다도 작다). H1-H2의 추

정치는 남녀 모두 /ᅩ/에서 마이너스, /ᅮ/에서 플러스로, H1-H2
값이 클수록 /ᅮ/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여성의 발화에서 /
ᅮ/의 H1-H2값이 크게 나타나고 /ᅩ/의 H1-H2값이 작게 나타나

는 생성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남녀 모두 H1-H2의 영향력은 

상당히 작아, 지각에서 H1-H2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F0는 생성에서 고모음인 /ᅮ/가 고모음이 아닌 /ᅩ/보
다 높게 나타나는데 /ᅩ/의 결과는 남녀 모두 /ᅩ/, /ᅮ/의 결과는 

여성의 F0가 클수록 /ᅩ/로 지각될 확률이 커져 생성에서의 음

향특성과 맞지 않는다. 남성의 /ᅮ/는 F0가 클수록 /ᅮ/로 지각될 

확률이 커지므로 생성의 결과와 일치하나 추정치 자체가 매우 

작아 영향력이 거의 없고 유의하지도 않다. 따라서 ᅩ/ᅮ의 지

각에 있어 F0효과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4. 논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지각에서도 포먼트는 모음 구별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자연음을 사용한 본고의 자극음은 F2가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주어진 자극음에 따른 

것으로 F1의 차이가 큰 자극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F1이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모음 지각에 포먼트가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같은 결

과이다. 
본고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지각은 본고의 결과이

고 생성은 그림 2, 3에서 가져온 것이다(생성에서 여성의 F1과 

F2는 같은 △표시이지만 실제로는 F2 효과가 더 크다. 다만 남

성의 포먼트 효과보다는 작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생성에 있

어 ᅩ/ᅮ의 일차적 음향특성은 남성은 포먼트, 여성은 H1-H2로 

볼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특히 여성의 경우 생성에서 쓰이는 

H1-H2가 지각에서도 쓰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남녀를 불문

하고 지각에서 H1-H2는 기능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것은 

H1-H2가 지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림 7, 

9에서 본 것처럼 포먼트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명히 

H1-H2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7과 그림 10(왼쪽), 그림 

9와 그림 10(오른쪽)). 다만 포먼트에 비하면 그 정도가 미미하

여(182예 중 몇몇 예에 불과) 표 5에 반영될 만큼의 영향력을 갖

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음향 변수
지각 perception 생성 production

남성 male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 female
F1
F2


○


○

○
○

△
△

H1-H2    ○

표 5. 서울말 /ㅗ/-/ㅜ/의 지각특성과 음향특성
Table 5. Acoustic parameters for /o/-/u/ of Seoul Korean

본고의 결과가 ᅩ/ᅮ의 융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

다. 모음 공간상의 ᅩ/ᅮ의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남성의 발화에서는 아직 ᅩ/ᅮ가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아랫세대일수록 ᅩ/ᅮ의 F1의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고 이것이 더욱 진행되면 여성의 발

화의 F1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현재 남녀 간에는 50년 이상

의 차이가 있다). 동시에 F2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남성의 발화에서 F2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의 발

화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F1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 후에 F2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H1-H2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포

먼트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포먼트를 대신할 파라미

터의 준비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 관찰되는 ᅩ/ᅮ의 접근이 개별적인 현상

이 아니고 모음 전체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체계 변화의 일환으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시적인 음변이가 통시적인 음변화로 이어질 경우 변화의 

발단이 청자에게 있다고 본다면(Ohala, 1981, 2012) 청자가 들은 

음을 어떻게 해석하여 다시 생성하느냐8 하는 문제 이전에 청자

가 들을 '음(의 음향특성)'이 존재해야 한다. 음변화가 지각에서 

먼저 시작하여 생성을 거쳐 최종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는 최근의 연구(Beddor, 2009, 2012; Harrington, 2012; Kuang 
& Cui, 2018)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생성과 지각의 관계는 이

미 기저에 있는 음향특성을 청자가(잘못 듣던 제대로 듣던) 듣는 

것을 먼저로 본다. 기존에 있는 음향변수가 강화(enhancement)되
어 주된 변수로 대두되는 경우와는 달리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

히 새로운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혁신 화자(innovative- 
speaker)인 누군가에 의해 발화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룬 

ᅩ/ᅮ의 구별에 H1-H2가 쓰인 발화는 포먼트만으로 구별해 왔

던 종래의 발화와는 완전히 다른 발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9. 혁
신 화자가 누구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여성 화자들은 이미 

8 Ohala(1981, 2012)는 언어변화로 이어지는 청자의 역할로 청자가 조음적 차이를 잘못 듣고 잘못된 음을 생성하는 경우(hypo correction)와 발화된 

음은 바르게 들었으나 잘못 해석한 음을 생성하는 경우(hyper correction)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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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출생자도 H1-H2 차이로 ᅩ/ᅮ를 발화하고 있다. 이 

H1-H2 차이로 ᅩ/ᅮ를 구별하는 혁신 청자(innovative-listener)
가 있는 것은 그림 10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동정률이 거의 100%이어도 포먼트만으로는 설명이 안되고 

H1-H2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각특성

으로써 H1-H2의 역할을 포먼트와 비교하면 표 4에서 본 것처럼 

그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여 변별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저에 있는 H1-H2가 강화되어 지

각특성으로 발달한다면 그 순서는 여성의 지각에서 먼저 확립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변화가 청자의 지각에서부터 시작된

다면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지각에서 H1-H2가 확립된 후에 남

성의 생성으로 H1-H2의 사용이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청자가 H1-H2를 인식하지 

못하여 지각특성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포먼트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ᅩ/ᅮ의 구별은 불

가능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ᅢ/ᅦ와 같은 융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호도'인지 '호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것

은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철자의 문제라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비어두에서의 ᅩ/ᅮ의 혼동(주로 /ᅩ/를 /ᅮ/로 혼동)은 

Kwak(1980)에 의하면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시작된 변이현상

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두에서 보이기도 하나(돈 → 둔, 
Lee, 1971),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사전이나 맞춤법 개정이 있

을 때마다 혼동이 심한 어형을 정리하고 표준발음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Chae 1999, 2000) 규범의식이 작용하면 어형과 그

에 따른 철자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각적으로 

차이가 모호해지고 언어변화에 직결하는 어두에서 /ᅩ/를 /ᅮ/
로 발음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ᅢ/ᅦ와 같은 융합이 일어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ᅢ/ᅦ가 비어두에서 시작하여 어두에서 

구별이 없어지고 학교 교육으로 인해 철자의 구별이 철저히 지

켜지는데도 불구하고 융합된 것을 보면 규범의식으로 언어변

화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ᅩ/ᅮ가 ᅢ/ᅦ와 같은 길을 밟을 것인가. 서론에서

도 말했지만 필자는 ᅩ/ᅮ가 포먼트에 의한 구별이 없어진다고 

해도 H1-H2에 의해 구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모음 ᅩ/ᅮ의 특이성이다. Kwak(1999)은 모음조화 붕괴의 한 요

인으로 여겨지는 근대국어 초기에 널리 보이는 비어두에서의 /
ᅩ/ → /ᅮ/의 변화(예를 들면 '나모' → '나무')는 첫음절의 양성모

음 /ᅡ/의 조화력이 약해져 일어난 현상이며 이것은 '옛 체계에 

바탕을 둔 모음조화보다 새로운 체계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ᅩ>ᅮ"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Kwak(2003)은 ᅢ/ᅦ의 융합, /ᅥ/음가의 변화를 포함한 현대 서

울말(중부 방언)의 모음 체계가 개구도를 줄이려는 일반적인 경

향과 좀 더 유표적(marked)인 모음이 제거되는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언어 일반에서 /i, a, u/
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이 /e, o/가 추가된 5모음인 것을 고

려한다면 현 7모음에서 가장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ᅳ/와 /
ᅥ/이며 보다 유표적인 /ᅥ/가 변화한 6모음 체계로 변화할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다만 그림 4와 그림 5(왼쪽)에서 보듯이 모음 

공간상에서 /ᅥ/의 위치는 상당히 확고하며 다른 모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10. /ᅳ/는 /ᅮ/와 위치가 가까워 위태

로워 보이기는 하나 ᅩ/ᅮ 정도는 아니다. 
본고는 서울말의 모음체계가 모음 공간상에서 현재의 7모음 

체계에서 6모음 체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나 실제로는 /ᅩ/
와 /ᅮ/가 각각의 음소로 구별되는 7모음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 ᅩ/ᅮ의 설명을 위해서는 모음의 음질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종래의 모음 간 거리에 기반을 둔 포먼트를 이용한 

모음 체계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지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개별 음소로써 /ᅩ/와 /ᅮ/를 선호하는 언어의 보편적 입장

에서 보면 다른 모음과 구별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두 모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F1, F2를 변수로 하는 모음 공간에서 ᅩ/ᅮ의 접

근으로 인한 융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각적으로 ᅩ/ᅮ 사

이에 혼동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발화에서 확인

된 ᅩ/ᅮ의 H1-H2 차이가 지각에서도 기능하고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검증를 위해 지각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각에서 

H1-H2가 ᅩ/ᅮ의 구별에 유의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얻

지 못하였다. 
지각 정답률이 100%인 자극음에서 포먼트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H1-H2 차이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은 H1-H2가 지각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ᅩ/ᅮ의 구별에 미치는 변수 

간의 영향력은 포먼트가 압도적으로 커서 ᅩ/ᅮ 전체로 봤을 때 

지각특성으로써의 H1-H2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이에 대해

서는 H1-H2가 지각특성으로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가

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지만 H1-H2가 지각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일 화자=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성에서 H1-H2를 사용하는 이가 지

9 한국어 어두 폐쇄음의 구별에 후속 모음의 음질 차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Cho et al. 2002),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이 

특성은 현재 남성의 발화에서 모음의 구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10 그림 4에서 /ㅓ/는 다른 모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ㅡ/는 특히 여성의 발화에서 /ㅜ/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ㅓ/의 위치가 

/ㅡ/보다 확고한 것은 3.1의 오답에서 /ㅓ/로 잘못 들은 예가 없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답률에서도 근사이기는 하나 /ㅓ/는 96%, /ㅡ/는 94%
로 /ㅓ가 더 높아 지각적으로도 /ㅡ/보다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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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도 H1-H2를 사용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본고와는 다른 실험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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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서울말 /ᅩ/와 /ᅮ/의 지각특성

변 희 경

국제교양대학

국문초록

서울말의 ᅩ/ᅮ가 모음 공간에서 융합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한편 ᅩ/
ᅮ의 중복이 현저한 여성의 발화에서는 포먼트 대신 모음의 음질 (H1-H2)이 ᅩ/ᅮ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본 고의 목적은 생성에 보이는 ᅩ/ᅮ 간의 H1-H2 차이가 지각에서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각에서도 

H1-H2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면 포먼트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여성의 ᅩ/ᅮ를 생성과 지각 모두에서 H1-H2
로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경기 출신의 대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서울말 모어 화자가 단독발화한 '
오'와 '우'를 사용하여 지각실험을 실시하였다. 자극음은 모두 여성의 발화로 모음 공간에서 상당한 중복을 보이는 

182예이다. 생성과 지각의 관계를 보기 위해 자극음의 음향분석도 실시하였다. 정답률(바르게 지각한 동정률)은 평

균 89%로 /ᅩ/가 86% (n=88), /ᅮ/가 91% (n=94)였다. 자극음의 음향분석에서 포먼트로 구별이 어려운 ᅩ/ᅮ의 경우 

H1-H2가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ᅩ/ᅮ의 지각에 H1-H2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며 ᅩ/ᅮ
의 구별에는 남녀 모두 포먼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에서 H1-H2로 ᅩ/ᅮ를 구별하는 것

은 여성의 발화로, 남성의 발화에서는 H1-H2가 아닌 포먼트로 구별된다. 남성의 발화에서도 H1-H2 차이가 ᅩ/ᅮ의 

구별에 쓰인다면 지각에 있어서도 H1-H2가 주된 지각특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ᅩ/ᅮ의 지각에 

H1-H2의 사용은 남녀 모두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모음 체계, 서울말, ᅩ/ᅮ, 지각 특성, 포먼트, H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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